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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사회적 거리두기’ 지키며, 

신비한 기상기후사진 관람해요!
- 기상청, ‘사회적 거리두기’ 적극 실천한 ‘기상기후사진 전시회’ 개최

- 1차(서울역) 4월 20일~26일/ 2차(수서역) 5월 11일~17일 개최

□ 기상청(청장 김종석)은 신비하고 아름다운 우리 주변의 날씨를 담은 

‘제37회 기상기후사진 전시회’를 개최한다.

○ 1차 전시는 4월 20일(월)부터 26일(일)까지 서울역(3층 대합실)에서, 2차

전시는 5월 11일(월)부터 17일(일)까지 수서역(1층 대합실)에서 개최한다.

□ 특히,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한 ‘사회적 거리두기’를 적극 실천

하고자, △작품 거리 2m이상 △적정 인원 통제 △마스크 필수 착용 

△손 소독제 비치 등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.

□ 전시 작품으로는 진귀한 기상현상인 용오름을 잘 담아낸 

△쌍용오름(김택수 , 대상)과 , 한편의 그림 같은 안개 속 도시를 

보여준 △안개도시(방춘성 , 금상) 등 사진 35점과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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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매화나무 가지에 내려앉는 눈의 모습을 담아낸 △설중매(최영아, 특별상),

안개가 폭포처럼 흐르는 장면을 담은 △안개폭포(우태하, 입선) 등 

타임랩스* 3점을 함께 전시한다.

*타임랩스: 정상속도보다 빨리 돌려서 보여주는 특수영상 기법

□ 이외에도 ‘제12회 기후변화 주간(4. 13.~4. 28.)’에 맞춰 전시 공간 

내에 ‘빗방울, 폭풍, 바람’ 등을 영상과 음향으로 표현해, 보는 재미와 

함께 관람객이 기상기후를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□ 김종석 기상청장은 “이번 전시회는 ‘사회적 거리두기’를 철저히 지키는 

것은 물론, 아름다운 기상기후 현상을 담은 사진들이 코로나 19로 지친 

국민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.”라고 말했다.

□ 붙임: 1. ‘제37회 기상기후사진전’ 전시회 주요 작품

2. ‘제37회 기상기후사진전’ 전시회 포스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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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  제37회 기상기후사진 전시회 주요 작품

| 쌍용오름(대상 / 김택수 作 ) |

| 안개도시(금상 / 방춘성 作 ) | | 구름모자 쓴 독도(은상 / 우태하 作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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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  제37회 기상기후사진 전시회 포스터


